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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·25참전자 부상 입증 제보자를 찾습니다
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찾습니다. 아래의 참전자들과 활동을 함께 했거나 기억하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.

■ 고 조일환 님(1928.8.30)

○ 군 복무 내용

- 1951.3.29. 육군 입대, 

1952.4.17. 의병 전역(일병)

- 1951.7.6. 7사단 5연대 복무 중 

1, 3, 31육군병원 입원

○ 부상 경위와 신청 부상 부위

- 강원도 철원 낙타고지 전투에서 수류탄에 맞아 

목과 다리에 부상(자녀 진술)

■ 고 오도준 님(1926.6.11.)

○ 군 복무 내용

- 1952.8.31. 육군 입대, 1953.9.12.

의병 전역(일병)

- 1953.2.7. 2보충대로부터 미25사

단으로 전속, 1953.5.3. 육군 편입

과 동시에 36육군병원 입원

○ 부상 경위와 신청 부상 부위

- 안강전투에서 좌측 옆구리 20cm 총상(배우자 진술)

■ 고 박상록 님(1927.10.12.)

○ 군 복무 내용

- 1950.11.20. 육군 입대, 

1951.5.15. 명예 전역(상병) 

○ 부상 경위와 신청 부상 부위

- 총상으로 팔 부상(관통상)을 입고 명예 전역(배우자

진술)

■ 필요한 제보 내용

- 부상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지휘관이나 동료, 부하 등 진술
- 부상 부위를 직접 치료한 군의관 등 의료업무 종사자 진술
- 같은 병상 입원환자 등으로서 치료 장면 등을 직접 목격한 분 진술

■ 연락처 : 보훈심사위원회 044)202-5831~3, 5955

- 고인으로부터 부상사실을 들었거나, 관련 사실이나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 등 진술

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석을 역임하는 등

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 서

거 73주기 추모식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

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.

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주관으로 열린

이날 추모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

롯한 각계 인사, 독립유공단체장, 광복회원,

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.

이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“백범 김구 선

생께서는 73년 전 흉탄에 쓰러지는 마지막 순

간까지도 오직 조국을 걱정하신 우리 민족의

영원한 스승”이라며 “백범 선생의 숭고한 생

애와 독립정신을 기억·계승함으로써 언제나

우리 곁에 살아 쉼 쉬는 오늘의 정신이 될 수

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백범 김구선생 73주기 추모식

민중계몽운동과 문화계몽운동을 전개하며

민족의식을 고취하고, 평생을 항일 독립운동

에 앞장섰던 만해 한용운 선생의 입적 78주기

다례재와 추모제가 지난달 29일 각각 서울 성

북구 심우장과 서울 종로구 선학원 만해홀에

서 열렸다.

만해 한용운 선생은 민중계몽운동과 문화

계몽운동을 전개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하고

민족대표 33인의 불교계 대표로 참여하는 등

평생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섰다.

만해 한용운 선생 78주기 추모제

7월의 독립운동가에 임시정부의 주춧돌이 된 상

하이 독립운동단체 ‘동제사’의 세 주역 김갑, 한흥

교, 민제호 선생이 선정됐다. 

김갑 선생은 1917년 동제사에 가입해 활동했다.

그는 임시의정원 경상도 대표 의원, 임시정부의

교통부 위원, 군무위원회 이사, 법제위원회 위원

등으로 활약했다. 

한흥교 선생은 의사로 일하며 평생을 독립활동

을 펼쳤다. 한 선생은 동제사를 조직했고, 이후 비

밀리에 임시정부에 서류 전달, 민족독립을 모색하

는 글을 쓰고, 해방될 때까지 중국에서 독립운동

활동을 펼쳤다.

민제호 선생은 1913년 동제사에 가입했다. 상하

이 임시의정원 의원, 대한민국청년단 재무부장 역

임했고, 대한적십자회와 대한인거류민단 회원으

로 임시정부를 지원했다. 

정부는 세 선생의 공훈을 기려 김갑 선생에게 1986

년 건국훈장 독립장을, 한흥교 선생과 민제호 선생

에게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각각 추서했다. 

이달의 독립운동가 김갑·한흥교·민제호 선생

임시정부의 주춧돌이 된 동제사의 세 주역

“남아프리카공화국 항공 전사들,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다”

이달의 6·25전쟁영웅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제2전투비행대대

7월의 6·25전

쟁영웅에 6·25전

쟁 당시 최전방

기지에 배치돼

수 많은 전과를

올린 남아프리

카공화국 공군 제2전투비행대대가 선정됐다. 

비행대대는 실질적으로 전투 임무를 개시한 11

월 19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

까지 부산 수영, 평양, 수원, 진해, 여의도, 횡성, 오

산 비행장 등 최전방기지에 배치돼 지상군 근접

지원, 적 보급로 차단 등을 수행했다. 

비행대대는 참전 기간 동안 연간 95대의 F-51 무

스탕 전투기와 20대의 F-86 세이버제트 전투기를

1만2,405회 출격해 적의 전차 44대와 야포 221문,

대공포 147문, 보급품 직접소 500여 개소 등을 파

괴하는 전과를 올렸다. 

당시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유

엔 작전을 지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제2전투비행

대대 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 무공훈장 11개와 미

은성훈장 2개, 각종 훈장 1,109개, 유엔 훈장 797개

등을 받았다.

김갑 선생                한흥교 선생              민제호 선생 


